
16 2021년12월14일화요일문 화

800년은행나무

사계절다른풍경

최선길 천년의노래전 내년1월9일까지광주롯데백화점갤러리

30여년인넘는시간동안수많은나무와한

국의산천을화폭에담아온작가도 800살먹은

은행나무앞에서는말을잃었다.천연기념물로

지정된강원도원주시반계리은행나무. 34m

에 이르는 은행나무는 숱한 세월을 살아가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갔고, 그 나무를 바

라보며사람들은위안을얻었다.

작가는 2년에걸쳐사계절을지나는은행나

무를 그리기 시작했다. 앙상했던 가지에 싹이

돋고, 초록빛이나오고, 노랗게물이들고, 다

시잎을떨구며맨몸이돼하얀눈을이고서있

는 은행나무는 어쩌면 인생같다는 생각도 했

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갤러리에서 열리는

서양화가 최선길 작가 초대전 천년의 노래

songof1kyears (2022년1월9일까지)에는작

가가 2년간그려온수십점의은행나무유화작

품과 일기처럼 그려나간, 풍경을 담은 소품

등모두70여점이나왔다.

전시장에서가장눈에들어오는작품은은행

나무를그린6m대작 천년의노래다. 작가는

사계절을담은대형작품을 그렸는데 광주 전

시에서는여름풍경을담은작품을만날수있

다. 온통초록으로몸을치장한은행나무의질

감을 세세하게 묘사한 붓터치는 살아있고, 무

성한나뭇잎 사이로 초록빛 바람이 불어오는

듯해시원한그늘아래 쉬어가고 싶은 마음도

든다.

반계리은행나무의봄,가을,겨울풍경은또

다른유화작품으로만날수있다. 대작을뺀모

든작품은나무앞에이젤을펴고한여름뙤약

볕과겨울추위를견디며작업한,진정한 사생

(寫生)으로사실감이돋보인다.

전시장한쪽벽면을장식하고있는 54점의

소품은 서정적인 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

다. 작업실이있는원주시부론면시골마을풍

경이담긴작품은마치수채화를보는듯한맑

은 기운과 소박한 풍경들로 눈길을 사로잡는

다.길가의잡초,버려진낡은집,물이졸졸흐

르는개울, 어느날올려다본하늘, 운전중만

난노을,추수가끝난텅빈논밭등일상의모습

이담긴작품은한점쯤소장하고싶게만든다.

전시에서는 바람 연작등또다른대표작도

나왔다.

최작가는서울대서양학과를졸업했으며이

화여대강사등을역임했다. 나무의노래 , 바

람이머무는곳 등을주제로다양한개인전을

열어왔다.

최작가는 묵묵히천년을버텨온나무는기

다림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열매를 단단하게

만들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통찰을건네준다고말한다.

한편광주롯데갤러리는앞으로지역작가들

과의협업을강화하는등 갤러리 운영에 적극

나설예정이다. 우선내년 1월광주의젊은예

술가들과국내외유명작가들을매칭하는전시

를개최한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고려음-청자에담긴차와술문화전

내년3월20일까지…국립중앙박물관소장다구등250점

국립광주박물관은내년3월20일까지 청자에담긴차와술문화를주제로특별전을개최한다.

<광주박물관제공>

흑유완 , 청자참외모양주자 , 청자주자

와받침….

청자는고려시대를대표하는문화재다.특히

다기(茶器)와주기(酒器)는비색청자,상감청

자로제작돼왕실과귀족문화를대표했다.다

기와주기는왕실이나귀족,사찰스님,문인들

사이에서차문화가성행했음을보여준다.

물론술문화도널리퍼져있었다. 왕실에서

는공식행사에술이빠지지않을만큼이를담

당하는부서가따로있었다. 고려의발전된기

술로세련미넘치는다양한 청자 도구가 제작

됐음을보여주는사례다.

청자에담긴차와술문화를엿볼수있는전

시가 열린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최고급

소장품이대규모로광주에소개되는것은처음

이어서눈길을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오는 3월

2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고려음(高麗飮)-

청자에담긴차와술문화를주제로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전시는아름다운고려청자의쓰임새에

초점을맞췄다.전국의국립박물관과유관기관

이소장한도자기중다구와주기중 250여점

을 엄선했는데, 저마다 고려시대 특유의 정밀

한세련미가느껴진다.

전시는차와술문화를나누어소개된다.

1부 고려시대 차와 술 문화의 유행과 수입

도자기에서는 고려청자로 제작된 차와 술에

관련된도구를알아본다. 당시새로운음료문

화가유행하기시작하면서새롭게제작된도구

들이쓰였다. 도자기는보온에적합할뿐아니

라색과조형에따라다양한풍미를발했다. 개

성의고려시대무덤에서출토된것으로알려진

중국도자기는값비싼수입품이었다.

2부 고려청자, 문화를 마시다에서는 전성

기를맞은차문화와다기의다양한면모를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다도구의 수요가 늘었

는데 특히 찻잔으로 사용한 완(碗)의 수요가

많았다. 당나라 육우의 다경에는 청자는얼

음과같고백자는눈과같다라는문구가나오

는데, 청자와 백자가 다도구로 사용됐음을 보

여준다.

청자주기의흐름과주류의 변화가 이를 담

는도구에미친과정을조명하는공간도있다.

제3부 고려청자, 예술에 취하다에서는 중앙

박물관소장의시(詩)가새겨진도자기를살펴

볼수있다.

하늘이 허락하거든 넉잔째 술을 마실 수도

있네./ 석잔의 술은 모두 다 마셨지./ 어떻게

마셨는가두잔째술은./역시웃음띠고넉넉히

마셨지./ 넉잔째 술을 웃으며 마신다 ( 三盃

詩 -석잔을마시며짓는시)

고려시대연례는엄정한절차에따라진행됐

으며품계에따른주례(酒禮)가 존재했다. 왕

실을비롯한지배계층에서술을즐겨마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새로운 종류의 술이

들어오면 술을 담는 그릇에도 일정한 변화가

생겼다.

특히 유연한 곡선 형태와 아름다운 무늬의

매병은 일상에서 액체 음료를 담는 그릇으로

쓰였다. 고려 목간(木簡)에 적혀있는내용에

따르면매병을 준 (樽)이라불렀고꿀이나참

기름을담는선물용으로활용했다.

4부 고려청자와 함께 묻히다에서는 차와

술에관련된도구에초점을맞췄다. 개경에위

치한고려고분외에각지역무덤에서확인된

차와술관련부장품을통해옛사람들의생각

에접근할수있다.특히청자술잔은꽃모양의

작은잔과잔받침이조화를이룬다. 술잔을사

용하지않을때에는잔을 뒤집어 받침에 올려

두도록 고안돼 있어, 편리함과 조형미의 조화

를느낄수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조각난형상 새로운풍경

담양해동문화예술촌내년3월6일까지

내가인식하고있는것은무엇인가.

자신이보는이미지가전체로서인식되는지, 더나아가무

엇을인식하고있는지등조각난형상을통해질문을던지고

답을찾아가는전시회가열린다.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은 내년 3월 6일까지 아레아갤러리

에서 경계 : 형태와의미 전시를개최한다. 이번전시에는

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3명의작가를초청했다.

김영태사진작가는도시의사진을끊임없이중첩해낯선

도시의풍경을만든다. 작가는사진을찍는행위로각도시

의기억을기록하고, 앵글속에서다시중첩하면서또다른

형상을만들어간다. 다양한시간이혼재된듯한, 빠르게흘

러가는도시의순간들을 한화면에서만나는경험은색다

르다.

윤희수 작가는 채집이라고 명명된 행위를 통해 도시의

종이인쇄물을콜라주, 새로운도시풍경을그려나간다. 의

미의해체와재구성의반복속에서도시는평면성을넘어입

체적인모습으로표현된다.

허욱작가의작품은평면과입체의경계에놓여있다. 캔

버스조각들의유기적인겹침과연결을통해독자적인형태

를구성,익숙한이미지를낯설게느껴지게끔한다.

해동문화예술촌공식유튜브를통해서도주요작품들을감

상할수있다.

월요일 휴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070-

7706-0736.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문화누리카드 31일까지사용

기한내미사용금액자동소멸

광주문화재단은올해발급재충전된문화누리카드사용기

한이오는31일로마감되며기한내미사용금액은이월되지

않고자동소멸된다고밝혔다.

광주지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960여곳이다.공연전시영화스포츠관람과 도서음반수

공예품체육용품구입이가능하다. 온라인가맹점을통한문

화활동분야가확대돼, 영화 TV등영상관람이가능한넷

플릭스유튜브왓챠웨이브등에서사용가능하다. 그외가

맹점은문화누리카드누리집에서검색하면된다.

한편문화누리카드는만 6세이상(2020년 12월 31일이

전출생자)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삶의질향상과

문화격차완화를위해 1인당연간 10만원씩지원되는카드

다. 잔액은 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와 문화누리카

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연락하면 확인 가능하고

내년 발급 개시일은 2월 3일이다. 문의 062-670-7442/

7448.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롯데갤러리에서열리는최선길 천년의노래전.

김영태작 도시와기억-광주&부산&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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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모양주자


